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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패션 어린이양육 25주년 기념 하이라이트

올해 컴패션은 설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난 25년 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 놀라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걸 다 이야기하자면 아마 책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사역 초창기 시절의 성장과 발전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하이라이트와 현재 우리의 위치에 대한 간략한 업데이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첫 번째 10년
1952년 전도자 에버렛 스완슨은 대한민국 군부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갔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오가며,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 하나"라는 평판을 얻게 된 전쟁의 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 없는 어린이들이 문 앞에서 떨고 있고, 헐벗은 소년들이 그의 코트를 잡아당기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날 때 한 선교사는 "당신은 이 땅에서 엄청난 필요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한 보고서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질문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 지르면서 저는 비록 자금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거지 소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한 날 저는 한국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50달러를 받았습니다. 시카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의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1,000달러의 수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부흥회를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집회 때 마다 새로운 필요와 기회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고 싶어 했습니다."라고 스완슨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초기에는 마음이 넓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가정을 열거나 마당에 텐트를 치고 거리의 부랑자들을 돌봤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받은 돈을 이 가정들이 쌀과 연료를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개인, 가족, 또는 교회가 힘없는 고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후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매달 몇 달러만 내면 한국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음식, 옷, 쉼터, 그리고 의료용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헌금이 늘어났고, 매년 더 많은 고아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받고, 사랑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1956년 에버렛 스완슨은 빠르게 성장하는 사역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 이하 ESEA)"가 설립되었고, 시카고 북쪽 전도자의 집 지하실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1월,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린이 보육사역에 새로운 차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얇은 코듀로이 재킷을 걸치고 양말도 없이 고무신을 신고 떨면서 그의 주위에 모였을 때, 그는 정기 후원금으로는 추운 겨울 동안 음식, 연료, 따뜻한 옷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자는 믿음으로 나섰고, 어린이들이 다시는 그런 겨울을 보내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60년 가을 우리가 돌보는 모든 어린이에게 완벽한 의류 세트(신발, 양말, 두꺼운 속옷 및 교복)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퍼레이션 롱 언더웨어(Operation Long Underwear, 이하 OLU)”라는 특별 모금 활동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해 겨울 6,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옷을 받았습니다.
1961년 겨울 옷을 위한 모금 활동은 처음으로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Winter Aid Relief Money)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후원자와 친구들이 아낌없이 베푼 덕에 1만 명의 가난한 어린이들이 따뜻한 재킷과 바지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을 통해 소년 소녀들에게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어린이들 중 많은 수가 속옷이 필요하지 않은 열대 국가에 살고 있지만, 그들도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통해 새로운 옷 세트를 제공합니다.
1976년, 3만 명 이상의 후원 어린이들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OLU"는 확실히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 새로운 직원 – 새로운 건물 – 새로운 이름
첫 10년동안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너무나 기적적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현재 157개 보육원) 스완슨 목사님 혼자서는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첫 번째 선교사 가족인 로버트 모건(Robert Morgan) 목사님이 한국의 현지 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설립자의 조카이며, 공인 간호사인 샐리 스완슨(Sally Swanson)은 곧 그를 따라 한국으로 가서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간호사들이 어린이들의 건강 확인을 위해 보육원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영양, 건강 습관, 간단한 응급 처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했습니다.
현지에서의 업무가 급증하면서 본국 직원들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스완슨 목사님 집의 지하실 구석마다 타이피스트들과 장부 관리인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의 7774 W. 어빙 파크 로드(Irving Park Road)에 1층짜리 사무실 건물이 지어졌고, 1962년 8월 13일에 그리스도와 세상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 봉헌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ESEA는 꾸준히 성장했고, 스완슨 목사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축복을 계속 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이렇게 확장되는 사역에 그의 개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 즉 직원들과 기부자들의 사랑과 원동력, 그리고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격월로 출간하던 뉴스레터의 발행인 란에 검은색 굵은 글씨로 'COMPASSION(컴패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I have compassion on the multitude… I will not send them away hungry).” 그래서 1964년, 예수님의 심장박동인 '컴패션'이 지친 땅에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의 새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컴패션의 사역을 계속 축복해 주셨습니다. 1967년 사무실은 또 다시 터질 듯 붐비게 되어 새로운 사무실이 원래의 구조물에 추가되었고, 직원들은 여유 공간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50명의 헌신적인 크리스천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컴패션을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패션은 캐나다에서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후원자들이 컴패션 가족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캐나다 컴패션(Compassion of Canada, Ltd)"를 조직해야 했습니다. 1964년 1월 1일, 온타리오주 블렌하임(Blenheim)에 거주하는 후원자인 밥(Bob)과 자넷 포사이스(Janet Forsyth)는 그들의 시간을 자원하여 자신들의 집에 첫 번째 캐나다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 국내외 여행
1964년 가을, 미국 전역에서 네 명의 작은 한국 천사들이 수천 명의 후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첫 번째 순회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 부부는 80여 개 도시에서 처음으로 컴패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한국 어린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고, 한국의 전통 민요를 판토마임으로 선보였습니다.
그 이후 아름답고 재능 있는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4개의 한국 그룹이 미리암 스완슨 여사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순회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교회를 방문하여 후원자들을 축복하고, 우리 사역을 위한 새로운 후원자들을 얻었습니다.
1965년 11월에는 또 다른 여행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113명의 컴패션 후원자와 친구들이 첫 번째 컴패션 비전트립에 나선 겁니다.
한국을 돌아보며 컴패션 보육원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이 실제로 먹고 자는 곳도 보고, 그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후원자들에게 얼마나 흥분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행 내내 가장 크게 열광했던 건 그들이 후원하는 어린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직접 포옹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후원자들이 이 첫 번째 비전트립에 매우 만족했던 덕분에 미리암 스완슨 여사는 이후 수년 간 6회에 걸쳐 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카리브해 지역 등에서도 비전트립을 진행했습니다.

· 설립자의 소천
1964년 가을 스완슨 목사님 부부가 어린이들과의 첫 순회 공연을 마친 후, 의사는 에버렛에게 휴식이 절실하다며 한 달 간 휴가를 가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휴가가 의사의 소망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이후 몇 달 동안 앓은 후, 추적 검사를 받기 위해 [footnoteRef:1]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에 입원했고, 7월 6일 심각한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종양은 악성이었으며, 그 후 몇 달 동안 그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1: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종합병원] 

1965년 11월 15일 컴패션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에버렛 스완슨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늘에서의 상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67년 봄 우리의 사랑하는 설립자를 추모하기 위해 후원자와 기부자의 기부로 완공된 에버렛 스완슨 기념관이 봉헌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있는 한국 직원들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달 간의 기도 끝에 이사회는 헨리 L. 하비(Henry L. Harvey) 목사님을 컴패션의 대표로, 그리고 설립자의 미망인인 미리암 스완슨을 부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하비 대표는 경영학 학위와 영리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 기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선교사로 13년간 섬기면서 현지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곧 그에게 "헨리 삼촌"이라는 호칭을 얻게 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컴패션은 17개의 새로운 나라에 프로젝트를 열면서 그 기반을 넓혔습니다. 하비 목사님은 8년 간 대표로 섬기고 은퇴했습니다.

(사진)
· 컴패션의 설립자 에버렛 스완슨은 고통 당하는 한국 어린이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 컴패션 양육은 한국 전쟁 후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 고아와 버림받은 어린이들이 컴패션이 지원하는 컴패션 보육원에서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덕분에 매년 가을 컴패션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의류를 구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6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 이 어린이들은 미국을 방문하여 많은 교회에서 노래하고 공연한 한국 어린이 그룹 중 하나입니다.

· 우리의 지평을 넓히다
1968년 주님은 4개의 새로운 나라에 문을 열어 주셨고, 컴패션은 국제 사역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한국에서의 필요가 너무 절실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시설에 있는 고아들과 버려진 어린이들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기아와 질병, 가난이 만연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종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대가족을 둔 과부들이 하루에 단 몇 푼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엄마들이 매달 두세 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들은 자녀들 중 한 명도 버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오래 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지원 플랜(Family Helper Plan)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끈 선구자는 에드 킴볼(Ed Kimball)입니다. 그는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수천 마일을 여행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회와 무한한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였고,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따르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가족 지원 플랜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통로가 되었습니다.
킴볼은 1965년 컴패션에 입사하여 한국의 사역 실장 및 남아시아 현지 사역 대표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그는 남아메리카와 중앙 아메리카의 현지 대표이자 프로그램 개발 대표입니다.
우리는 태국, 아이티, 콜롬비아 등 다른 나라들로 확장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가난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회의 가난입니다! 이 나라들의 가난한 어린이들은 학교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태국 북부 산악지대에서 우리는 버마 난민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인종적 편견, 정글의 높은 곳에 위치한 그들의 지리적 조건은 모두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에서 우리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footnoteRef:2]막달레나(Magdalena) 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13살이었으며, 곧 어른들의 책임을 떠맡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2:  콜롬비아 서부를 흐르는 길이 1,540km의 강] 

이 반구에서 가장 가난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아이티에서 문해력 비율은 겨우 10%에 불과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몇몇 학교들은 상류층에게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컴패션은 어린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프로그램인 학교 프로젝트(School Projects)로 이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학교 프로젝트의 후원은 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들의 책, 학용품, 그리고 교복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매일 따뜻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돌보는 모든 어린이들은 공통적인 장애, 즉 가난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어린이들은 두 번째 장애로 인해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또는 한센병 부모의 자녀 등입니다.
우리의 네 번째 유형의 보육 프로그램인 특별돌봄센터(Special Care Centers)에서 이러한 어린이들이 수술, 훈련, 물리치료, 적절한 영양 공급 및 특수 장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어린이들이 특별돌봄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보살핌과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특별 기금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을 통해 각 후원어린이가 받는 새 옷 외에도, 우리가 어린이들을 돕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장학금 프로그램과 의료 지원입니다.
한국에서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심각한 질병이나 골절 및 수술 등이 발생해도 모두 월 후원금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보는 가족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기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우리는 매년 봄, 의료 기금(Medical Fund)을 위한 모금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의료 기금은 맹장수술과 인공 수족, 교정기, 물린 상처, 수혈, 백내장, 충치, 깁스 및 목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금 없이는 많은 어린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현재 살아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돌볼 학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후원이 초등교육을 제공하지만, 6학년 이상의 교육은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년 소녀들을 중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우리는 배우기를 열망하고 성취할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교육 기금(Educational Fund)을 설립했습니다.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땅에서 교육 기금을 통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매 기관의 탄생
컴패션은 복음주의적인 기관이며, 전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영양실조, 기아, 가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합니다. 여기 또 다른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매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컴패션 인터내셔널은 1972년에 긴급 상황, 구호, 개발을 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새 기관이 조직된 후 허리케인 피피(Fifi)가 온두라스 북쪽 해안을 휩쓸었습니다. 즉시 모금 구호가 만들어져 희생자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들의 집과 지역사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세계 구호 사역은 또한 과테말라와 필리핀의 지진, 아이티의 가뭄, 인도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미리암 스완슨 여사의 리더십 하의 운영 첫 해에 25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여 전 세계적으로 집이 없고, 굶주리며 죽어가는 수천 명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최근 도널드 J. 스미스(Donald J. Smith) 목사님이 이 세계 구호 사역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 우리 팀의 확대
1972년까지 카리브해(Caribbean) 지역에서 우리의 사역은 직접적인 감독이 필요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4년 넘게 한국의 현지 대표로 근무한 월리 에릭슨(Wally Erickson)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동하여 남미 및 중앙 아메리카의 첫 현지 대표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선교사로 섬긴 바 있는 빌 아담스(Bill Adams) 목사님이 컴패션에 합류하여 한국의 현지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에릭슨의 리더십 아래 아이티에서의 사역은 크게 확장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10월 이사회는 "월리"를 새로운 직위인 부대표로 임명했습니다.
1975년 월리스 에릭슨 박사가 컴패션의 대표직을 이어받았고 현재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5년에는 영국의 기독교 구호 기관인 티어펀드(TEAR Fund)가 컴패션과 제휴하게 되면서 영국과 미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9년 동안 그들은 고통받는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독교 의사, 간호사, 농업학자 및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40개국의 프로젝트에 그들의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티어펀드의 이사인 조지 호프만(George Hoffman) 목사님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컴패션과 팀을 이루어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을 돕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300명의 영국인들이 이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 대륙에서 새로운 회원들이 컴패션 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표인 로리 맥코완(Laurie McCowan)은 컴패션의 남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이전했습니다.
이곳 본부에서 그는 6개국 70개의 프로젝트를 감독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호주 후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지사를 뉴캐슬(New Castle)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 캐나다에서도 프로그램을 확장하다.
제임스 소머빌(James Somerville) 목사님이 1972년 캐나다 컴패션의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하에 몇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1) 해외특수사업 기금 마련 및 신규 후원자 발굴을 위하여 6시간짜리 [footnoteRef:3]텔레톤(telethons)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3:  (자선기금 모금을 위한) 장시간에 걸친 텔레비전 방송] 

2) 캐나다 청년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6시간짜리 금식기도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3) 국내 복음사역인 크로스(Cross) 봉사활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런던(London)에 있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12명의 유능한 남녀 직원들은 현재 7,000명 이상의 캐나다 후원자와 기부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 통계 이야기
우리는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컴패션은 24개국에서 33,000명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30개의 선교단체와 24개의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네 가지 종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역의 최신 소식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프로젝트 종류
	등록 어린이 수

	가족 지원 플랜
	16,813

	어린이센터
	7,101

	학교 프로젝트
	8,450

	특별돌봄센터
	568

	합계
	32,932


	

	어린이가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당신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를 때 당신은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내가 떨고 있을 때 당신은 외투를 보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문맹이었을 때 당신은 나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당신은 교리가 아니라 도움을 보냈습니다.
내가 집을 잃었을 때 당신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원치 않을 때 당신은 더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은 갈보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M.에릭슨(M. Erickson)



(사진)
· 헨리 하비 목사님은 스완슨 목사님의 소천 이후 8년 동안 컴패션의 대표로 섬겼습니다.
· 1968년 컴패션은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과부와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한 에드 킴볼.
· 컴패션이 어린이들을 돕는 새로운 방법 중 하나는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입니다.
· 컴패션의 연간 의료 기금 프로젝트는 이 아이티 소년과 같은 어린이들을 돕습니다.
· 월리스 에릭슨 목사님이 1975년 컴패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매일, 문자 그대로 굶주리고 방치되어 절망에 빠진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인도, 아이티, 볼리비아 그리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의 거리에서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외 많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많은 어린이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작은 손을 가진, 공허한 표정의 어린이를 본다면, 아마 그 어린이를 걱정하게 될 겁니다. 해외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특별한 어린이"를 후원함으로써 여러분은 이와 같은 어린 소년소녀를 진심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 후원자란 무엇일까요?
후원자는 완전히 가난한 어린이를 키우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즉 염려하는 사람(또는 가족 또는 그룹)입니다. 여러분이 돕는 어린이는 자기 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어린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의 이름, 사진,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달받고, 매달 정기적인 지원을 보내 어린이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합니다.
어린이를 후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는 매우 특별한 "일대일"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한 명과 염려하는 후원자 한 명에 관한 것입니다.

· 해외 기독교인들과 협력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어린이를 돌보는 일은 복음 전도 및 해외 지역 교회와 협력하는 컴패션의 현지 직원이 감독합니다. 후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어린이들은 어린이센터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월간 후원금은 여러분의 후원어린이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 질 좋은 옷, 학비와 도서비,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는 기독교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어린이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어린이는 여러분을 필요로 할 것이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편지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더 개인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크리스마스나 어린이의 생일 기념으로 작은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접촉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돕는 어린이 모두에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 후원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한 어린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중요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15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서 여러분의 15달러는 아주 큰 일을 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기금은 컴패션의 해외 직원이 신중하게 운용합니다. 후원은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후원을 시작하려면 하단 후원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곧 여러분이 돕게 될 어린이의 이름, 사진, 개인 정보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후원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한 어린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age 9&10 (동일 내용)
노트
1707 Cherry, Seneca, MO 64865에 거주하는 [footnoteRef:4]캐리 기어리(Carrie Geary) 부인을 VIP 명단과 매거진 수령인 명단 모두에 올려주십시오. 에버렛 스완슨이 이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으로 1,000달러를 보내준 분의 미망인입니다. [4:  역주: 16페이지, 로버트 기어리(Robert Geary) 부부 관련 기사 참조] 


· 1983년 1월 10일, 클레오 바우어스(Cleo Bowers)




Page 11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컴패션의 의미
· 글: 컴패션 대표 월리스 H. 에릭슨 박사(Dr. Wallace H. Erickson)

‘컴패션(compassion)’은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난에 대한 마음을 도움으로 연결하는 감정"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속성 중 하나는 그분의 크신 긍휼입니다. 다윗은 시편 145장 8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compassion)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구약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큰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는 선택된 백성을 적들로부터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된 땅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긍휼은 그리스도의 온 사역에 스며들었습니다. 예수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외에도 섬기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죄인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통에 빠진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신체적 조건이었습니다. 눈이 먼 거지, 절름발이, 나병 환자 등이었습니다.
나병에 관하여 우리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읽었습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는 고통받는 개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들고 굶주리고 지도자가 없는 군중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compassion)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36)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compassion)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4:14)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compassion)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5:32)

예수님은 보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존 스토트(John Stott)는 순서는 항상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눈에서 심장, 그리고 심장에서 손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종종 필요를 발견하고, 연민을 느끼지만, 도움의 손길을 뻗지는 않습니다. ‘긍휼’은 심장과 손 모두의 미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휼’과 바꿔서 사용하는 두 단어는 "연민(pity)"과 "공감(sympathy)"입니다. 연민은 고난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약하고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느끼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절한 말로 연민과 공감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그러나 ‘긍휼(compassion)’은 감정이나 말로 끝나지 않으며, 그것은 행동으로 성취됩니다. ‘긍휼’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대단한 서비스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능력에 비례해야 합니다.
‘긍휼’의 부드러운 특성은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진정한 신자는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긍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대로 베푸십시오.
그분께서 도우신 대로 도우십시오.
그분께서 섬기신 대로 섬기십시오.
그분께서 사랑한 대로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의 섬김에 대한 본보기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에 대해 이와 같은 ‘긍휼’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8)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18)

컴패션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장기 후원자들의 편지
우리는 최근 매거진을 통하여 15년 이상 후원했다면 그 동안의 경험을 우리와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응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장기 후원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컴패션의 역사를 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언급하고 싶지만 목록이 너무 길기에, 보내주신 편지 중 일부를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한국 어린이에 대한 첫 후원은 1956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고 스완슨 목사님이 우리 집에 머물면서 천막집회를 가졌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곧 78세가 되지만 할 수 있는 한 후원할 것입니다.
· 워싱턴주 커스터(Custer), 존 에릭슨 부인(Mrs. John Erickson)

“1959년 이래로 5명의 고아와 8명의 전도사를 후원한 것은 우리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70대 후반이고 수입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이 보낸 많은 편지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 오하이오주 웨스트 리버티(West Liberty), 호머 나벨스(Homer Knabels)

“저는 1961년 8월부터 어린이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2명의 어린이를 후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남자어린이와 인도네시아 여자어린이를 후원합니다. 모든 영수증을 모아보니 거의 5,000달러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가치있게 만들었습니다.”
· 인디애나주 손타운(Thorntown), 코라 먼델(Cora Mundell)

우리의 첫 후원자 중 한 명은 지금은 은퇴하여 미주리주 세네카(Seneca)에 살고 있는 로버트 기어리(Robert Geary) 부부였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의 거지 소년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도록 설득한 것은 그들이 보낸 1,000달러의 수표였습니다.

“스완슨 목사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우리 집에 손님으로 모시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머지 않은 미래에 그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기다립니다. 영원이란 정말 신나지 않을까요? 후원과 관련해서는, 한때 레코드 플레이어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원하고 있던 3명에 2명을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어리 여사는 "조각을 덧대는 조각"의 필요성을 깨닫고 해외로 보낼 옷을 모으고, 바느질하고, 포장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합니다. 80세의 이 부부는 여전히 특별한 기부를 통해 컴패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어린이들의 신체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 보살핌을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컴패션의 돌봄을 통해 성인의 삶으로 옮겨간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모두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5주년을 기념하여 약간의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컴패션 보육원에서 자라 현재 성인 사회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다섯 명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본문은 한국의 현지 스태프 진 존슨(Jean Johnson) 양과 김영주 부대표의 인터뷰로 구성되었습니다.

· 구두닦이 소년에서 공장주로
“저는 누더기를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얇고 초라한 옷은 겨우 추위를 피할 수 있었지요. 굶주림과 싸우기 위해 집집마다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4세의 정안섭(Jung Ahn Sub) 씨는 한국 전쟁 당시 방황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얼마 후 구두닦이가 되었는데 사장님이 제가 하루 종일 번 돈을 다 가져가고 때론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다시 음식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14세 때, 정안섭은 김(Kim) 원장님에게 발견되어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베다니 크리스천 칠드런즈 보육원(Bethany Christian Children’s Home)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공부를 늦게 시작했지만,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보육원 일도 도우며 보육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래 전에 심은 사과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컴패션 보육원에 있던 10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라고 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남편이자 사랑스러운 두 자녀의 아빠로서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우리는 집도 있고, 저는 작은 주물 공장의 주인입니다.” 정안섭 씨가 어깨를 펴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신 원장님과 미국의 후원자님, 그리고 컴패션에 감사드립니다.”

· 헌신적인 선생님
한숙자(Han Sook Ja) 씨는 8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아버지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숙자와 세 명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곧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관습에 따라 여성이 새 남편의 가족이 될 때 이전 결혼의 자녀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고아가 된 어린이들은 이제 새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역 교회의 한 집사가 그들을 컴패션 트레저 오브 트루스 보육원(Compassion Treasure of Truth Home)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린 숙자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매우 외향적인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래와 독서를 좋아했고 반에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녀는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컴패션은 그녀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숙자와 그녀의 남편은 가난한 시골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농촌에 살기로 선택한 헌신적인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녀의 배경(한국에서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보육원에서의 성장 배경)에도 불구하고 숙자는 행복하고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숙자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작은 회사에 고용되었고, 남자 형제는 타자기 수리공이며, 다른 하나는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컴패션 보육원에서 자란 그들 모두는 이제 유용하고 생산적인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감사하는 운전사
“13살 때 보육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매일 먹고 자고 학교에 가기만 반복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태어난 청년 길홍건(Kil Hong Kun)이 말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후 그분의 말씀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말씀이 없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느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18살이었을 때 정부는 제가 자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자립에 대해 상의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 기사가 되었습니다."라고 홍건은 이어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깃털 걸레로 차 후드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한국의 이 훌륭한 운전 기사는 그의 차를 티끌 하나 없이 빛나게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덕분에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기독교인 아내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1977년 3월 1일에 결혼했습니다.”라고 24세의 홍건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버리셨지만, 컴패션과 원장님이 오랫동안 저를 잘 보살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길홍건이 컴패션 보육원에서 자라던 십대 시절과 같은 따뜻한 미소를 활짝 지으며 말했습니다.

· 한센병 환자들에게 삶을 바치다.
예쁘고 발랄한 26세 간호사 김순옥(Kim Soon Ok)은 한국의 시골에 위치한 윌슨 한센병 요양소(Wilson Leprosarium)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50년대의 많은 가난한 어린이들의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기에, 자녀들은 버림을 받아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열 살에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새로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책을 몇 번이고 지웠다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공부하느라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후원자와 컴패션 장학금을 통해 그녀는 간호학교에 등록했고, 졸업 후 그녀는 윌슨 요양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현재 업무는 인근 마을에 살면서 치료를 위해 들어오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밤 10시까지 근무하거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김순옥은 바쁘고 행복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compassion)을 받았던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긍휼함(compassion)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 재능있는 번역가 및 작가
"가장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요?" 이종태(Lee Jong Tae)는 질문을 되풀이하고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신발 사이로 빠져나온 맨발로 눈 속을 걸어 학교에 갔던 것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태는 어머니와 남동생 3명, 누나 1명과 함께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그의 아버지는 집에 있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종태는 “어머니가 우리 다섯 명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가장 위였던 두 아들은 ​​음식과 교육의 기회가 있는 근처의 컴패션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종태는 중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는 컴패션의 성경 암송대회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여 1등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후원자였던 거스 햄월(Gus Hemwall)박사 부부(컴패션 이사회 회장)와 컴패션 장학금을 통해 이씨는 1960년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몇 년 동안 컴패션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영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는 올해 한국에서 출판된 [footnoteRef:5]매튜 헨리(Matthew Henry)의 로마서 주석입니다. [5:  『로마서: 매튜 헨리 저, 이종태 역(1977)』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197070436).] 

2년 동안 그는 군목으로 복무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FEBC)의 후속 부서에서 기독교 신앙에 관한 편지에 답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
· 안섭: 14세 때와 현재의 모습
· 숙자(오른쪽)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두 자녀
· 홍건: 컴패션 어린이였을 때(왼쪽)와 현재 자립하여 스스로를 돌보는 청년의 모습
· 김순옥(오른쪽): 한때 버림을 받아 컴패션 보육원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 종태: 한때 컴패션 어린이였던 그가 아내와 촬영을 했습니다.

비전과 컴패션의 사람: 에버렛 스완슨께 바치는 헌사
· 글: [footnoteRef:6]피터 반 리에롭(Peter Van Lierop) 박사, 28년 동안 한국 선교사로, 그 중 21년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보냈습니다. [6:  피터 반 리에롭(Peter Van Lierop, 한국명: 반피득, 1918~2012): 1949년 미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담당하였으며, 1954년 학교법인 경안학원(경안고경안여고경안중경안여중)을 설립했다(https://m.kmib.co.kr/view.asp?arcid=0006331366)).] 


제가 에버렛 스완슨을 처음 만난 것은 1951년 초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도쿄 YMCA에서 만난 것을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익숙한 찬양이었던 [footnoteRef:7]"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를 휘파람으로 부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 에버렛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한 말투로 내게 다가와 “오, 형제님, 저도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7:  새 찬송가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제가 한국 선교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사로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에버렛은 최전선에서 한국군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행정 지원 편지를 써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24개국으로 확장된 그의 컴패션 사역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에버렛은 그 비전을 따랐고 수천 명의 한국군에게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이 전도자였으며 이 일에 온전히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이러한 종류의 사역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사역은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열린 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한국군의 51%가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전도에 대한 에버렛 스완슨의 초기 비전은 우리 시대의 엄청난 전도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전도에 열심일 때, 누더기 옷을 입고, 정처없이 도시와 마을의 거리를 배회하며, 빈 깡통을 들고 음식을 구걸하는 많은 무기력한 고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긍휼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구하려는 불타는 긍휼함으로 가득 찬 에버렛의 마음은 이 무력한 어린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지원을 모으기 위한 비전을 포착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컴패션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컴패션은 고아와 버려진 어린이들을 돌보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버렛 스완슨의 비전과 긍휼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의 필요에도 그의 긍휼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1,500개가 넘는 교회가 외곽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한국인이 낙심하고 낙담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는 50년대 한국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컴패션의 초기 사역 시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1956년부터 58년까지 저는 컴패션의 임시 회계담당자로 섬겼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에버렛과 미리암 스완슨과 함께 서울과 주변 도시에 있는 컴패션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에버렛이 고아를 품에 안았을 때 에버렛의 얼굴에 떠오른 환희와 만족의 기쁨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안드레아(Andrea)라는 컴패션 고아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후원하고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고 컴패션 사역을 지원함으로써 에버렛 스완슨의 비전과 긍휼한 마음을 포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 컴패션 설립자, 에버렛 스완슨
· 설립자 아내, 미리암 스완슨

한 줄기의 희망
· 글: 빌리 킴(Billy Kim) 박사

한국에서 컴패션 사역이 시작된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컴패션의 작은 부분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에버렛 스완슨 부부는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기회도 갖지 못했을 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 두 명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는 한국의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컴패션”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긍휼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긍휼함이 한국의 컴패션 사역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컴패션의 한국에서의 25년 간의 사역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1. 컴패션이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한국에는 엄청난 수요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대부분의 건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어린이들은 집을 잃고 가난했습니다. 컴패션을 통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명히 컴패션을 사용하셨습니다.
2. 컴패션은 적시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컴패션이 오늘 한국에서 그 사역을 시작한다면 우리 나라에 이토록 엄청난 추진력과 영향력을 미칠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25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스완슨 박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엄청난 기회와 필요에 맞춰 행동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 컴패션은 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삶에서 자부심을 키우는 데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린이를 돕는 것은 한 가지 일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자부심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조직과 달리 컴패션은 그들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어린이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국을 여행하면서 컴패션 사역에 힘입어 성장하여 지금은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요청: 어린이 성경
지난 호에서 우리는 컴패션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성경 또는 신약성경 배포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25주년 기념 행사와 한국 비전트립이 진행되는 10월까지 어린이들의 현지 언어로 된 약40,000권의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31,500권의 성경과 신약성경이 기부된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를 위해 26,400권의 신약성경을 기부해 주신 [footnoteRef:8]틴델하우스 도쿄 사무소(Tyndale House’s Tokyo Office), 영어권 어린이들을 위해 550권의 성경을 기부해 주신 일리노이주 휘튼 소재 틴델하우스(Tyndale House of Wheaton, Illinois), 볼리비아를 위해 2,000권의 스페인어 성경을 기부해 주신 기드온, 그리고 2,550권의 성경을 기부해 주신 우리의 후원자와 기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  틴델하우스(Tyndale House): 기독교에 기초를 가진 자립형 성경연구도서관으로, 성경번역가이며 순교자인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 1494년~1536년)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신학연구소이다(https://en.wikipedia.org/wiki/Tyndale_House_(Cambridge)).
] 

아직 약 8,500권의 성경이 더 필요합니다. (성경은 2.50달러, 신약은 1.50달러입니다.)
올해 모든 어린이에게 성경을 선물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컴패션 이사회 소개
컴패션은 탁월한 이사회가 관리합니다. 이 뛰어난 기독교 사업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그것이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내고,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이 방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의논하고 조율합니다. 그들의 크리스천 리더십과 비즈니스 전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 거스 A. 햄월 박사: 의사이자 외과의사로서 1956년 컴패션이 설립 허가를 받은 이래 이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 미리암 스완슨 여사: 설립자의 미망인으로 1965년부터 이사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엘머 올슨(Elmer T. Olson): 켐플렉스 컴퍼니(Chemplex Company)의 자금관리 부사장인 그는 컴패션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1963년부터 이사회 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아서 N. 크누드센(Arthur N. Knudsen): T.W.A.의 부사장으로서 1966년부터 이사회 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로버트 G. 키니(Robert G. Kinney): 키니 전기제조기업(Kinney Electrical Manufacturing Company)의 사장으로서 1970년부터 이사회 서기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윌리엄 보디(William Bodie): 1976년에 이사회에 합류한 캐나다 이사회 회장 겸 기업 임원입니다.
· 헨리 L. 하비(Henry L. Harvey): 컴패션의 전 대표이자 명예 이사회 위원입니다.

1976년 재정 보고서
25년 전 가을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첫 기부금으로 5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약 4천만 달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먼저, 컴패션의 사역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변함없이 기도와 아낌없는 기부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훌륭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저희 기관의 관리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재정적 책임에 대해 많이 듣습니다. 일반 시민은 정부, 기업 및 자선 단체가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7월 14일자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footnoteRef:9]프라이스 워터하우스(Price Waterhouse and Company)를 통하여 1974년 뉴욕주에서 최소 10만 달러를 모금한 930개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대해 전했습니다. “대규모 자선 단체들은 평균적으로 1달러를 모으기 위해 13.8센트를 씁니다. 자발적 건강 및 복지 단체는 기금 마련을 위해 더 많은 지출(평균 16.5%)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30개 자선단체 중 226개가 기금 마련 비용으로 기부금의 20%를 초과하여 지출했습니다. 약 30개 기관이 1달러를 모으기 위해 50센트 이상을 썼습니다.” [9:  현재 PricewaterhouseCoopers (PwC)의 전신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이며, 딜로이트, EY, KPMG 와 함께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이다(https://simple.wikipedia.org/wiki/PwC).] 

저는 최근에 컴패션이 모금 활동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우리는 평균적으로 1달러 당 9.7센트를 썼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평균 관리 비용은 1달러 당 11.3센트였습니다. 따라서 19년 동안 모은 모든 자금의 79%가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자선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좋은 기록입니다.

컴패션 이사회는 재정적 책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1. 항상 최고 수준의 기금 조성 윤리 강령에 가입하고 이를 주의 깊게 따릅니다.
2. 미국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가 발행하는 자발적 건강 및 복지 조직을 위한 산업 감사 가이드(Industry Audit Guide for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s)에 설명된 회계 절차를 따릅니다.
3. 모든 기부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령합니다.
4. 모든 기금이 지급된 목적에 따라 적립되고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5. 모든 재무 업무(국내 및 해외)는 매년 국가 공인 감사 회사를 통해 감사를 받고, 미국 국세청 및 해당 정부 부처에 대한 모든 보고서가 필요에 따라 제출되는지 확인합니다.
6. 요청 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일반 대중에 공개합니다.
7. 선한 청지기 정신의 원칙에 따라 미래 분배를 위해 받은 기금은 신중한 방법으로 투자합니다.
8. 가능한 가장 높은 비율의 기부금이 어린이와 어린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 직접 전달되도록 최신의 재정 관리 기술을 파악하고 반영합니다.
9. 모든 기부금이 어린이들의 즉각적이며 장기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고의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 평가를 세심하게 유지합니다.
10.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전문 국가 공인 기관들과 솔직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의 재정 원칙은 성경의 고린도후서 8장 20-21절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1975년에 비해 19% 증가한 450만 달러 이상을 관리하여 1976년을 역대 최대 규모의 해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컴패션 대표 월리스 에릭슨 올림.

1976년도 프로그램 수익 및 지출 현황
(지연 프로그램 비용 제외)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
	$3,636,179

	운영비
	475,323

	모금비
	421,101

	1977년도 프로그램 시작 기금
	31,197

	합계
	$4,563,800



(원본 이미지 참고)

미래의 도전
· 글: 컴패션 대표 월리스 에릭슨

지난 25년간 컴패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축복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이제 어제의 일부이며 어제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기회의 날이고 내일은 더 큰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영적 예언자들은 지금의 20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천문학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 가지 주요 관심사는 핵 전쟁입니다. 핵무기의 확산으로 초강대국이 핵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이 핵을 이용한 협박을 통해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 오염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건강과 자연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한 물, 공기 및 토양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우 심각한 문제는 인구 폭발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40억 1천 9백만 명이며, 매일 20만 명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은 2000년까지 70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의 80% 이상이 영양섭취 기준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은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의 목록은 길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은 핵 전쟁, 환경 오염 또는 인구 문제의 위협보다 더 큰 것은 세계 자원의 경제적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나누는 이 경제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세계 인구의 25%가 세계 자원의 85%를 휘어잡고 착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75%의 인구는 남은 15%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불균형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어떤 위험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그것은 빈곤 증후군을 지속시킵니다. 빈곤은 무지, 질병, 굶주림, 영양실조를 낳습니다. 누가 가장 고통받게 됩니까?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1970년 유엔의 세계 어린이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30분마다 100명의 어린이들이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들 중 20명은 1년 안에 죽을 것입니다. 생존한 80명 중 60명은 어린 시절 동안 현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수의 어린이들이 이유기 및 유아기 동안 영양실조에 시달릴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망할 확률은 그들이 유럽이나 북미에 살았을 때보다 20~40배 더 높을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컴패션 사역의 필요성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미래에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재정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랑과 우리의 연합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의 글
올해 25주년을 맞아 우리는 컴패션 사역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후원자와 기부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컴패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카터 대통령을 대신하여 귀사의 25주년 기념일을 맞아 컴패션에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컴패션과 컴패션 모든 동료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인류를 염려하는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많은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보살핌과 사랑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 알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중요한 기념일을 맞이하여 축하를 보내며, 여러분의 깊은 관심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약속을 전하는 여러분의 임무가 계속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 워싱턴 D.C.,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및 대변인, 호딩 카터 3세(Hodding Carter III)

“한국 국민들은 컴패션이 1952년 설립된 이래 한국의 수만 명의 어려운 어린이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깊이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염(Chung Yum Kim)

“컴패션과 구세군은 이 시기 아이티에서 가장 큰 필요 중 하나인 교육이라는 매체를 통해 아이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구세군 소속의 한 직원은 반나절 동안 컴패션 직원을 학교에서 학교로 운전을 하여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직원을 사로잡은 것은 이들이 찍은 사진의 양이나 부모, 경찰관 또는 어린이들과의 친근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컴패션 직원이 멈출 때마다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컴패션과 구세군이 그렇게 조화롭게 협력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아이티 구세군, A.E. 타운샌드(Townsend) 소령

“설립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몇 년 동안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그 사역을 훌륭하고 아름답게 수행해 왔으며, 우리 월드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허락하신 사역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것을 진정한 특권으로 여깁니다.”
· 월드비전 부대표, 테드 W. 엥스트롬(Ted W. Engstrom)

“우리 OMS는 여러 국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충실한 후속 조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선한 일에 여러분의 손을 더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OMS 대표, 웨슬리 듀웰(Wesley L. Duewel)

“약속의 어린이들(Children of Promise)”이 미국 및 캐나다를 여행했습니다.
우리의 여섯 명의 노래하는 작은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며 후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8월 5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4.5개월 간의 순회 공연을 시작하여 18개 주와 캐나다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랑의 노래(A Song of Love from Korea)"라는 프로그램은 [footnoteRef:10]릭(Rick)과 실비아 파월(Sylvia Powell)이 만들었습니다. 파월 부부가 작곡한 여러 노래 외에도 어린이들은 [footnoteRef:11]윌리엄(William)과 글로리아 게이더(Gloria Gaiter)의 노래를 부릅니다. 소녀들의 '노래 선생님' [footnoteRef:12]차수정(Cha Soo Jung) 양의 경쾌한 오페라 목소리도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10:  Rick Dean Powell(1935-2006), 미국의 음악가]  [11:  Bill Gaither(1936~), 미국의 기독교 음악 가수 및 작곡가]  [12:  한국의 성악가로 서울대학교 및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부교수 역임(http://www.worshipmusic.co.kr/4572, http://www.playdb.co.kr/artistdb/detail.asp?ManNo=11778).] 

노래와 성경 낭독 외에도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소녀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전 세계 컴패션 사역을 보여 드립니다. 사실 처음 보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시카고와 캐나다에서의 텔레비전 출연입니다.
또 다른 "큰" 행사는 11월 5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컴패션 기념 만찬입니다. 약 600명의 하객들이 우리의 25주년을 축하하는 데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수천 명의 방문객을 위해 공연을 할 수 있는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와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를 방문하지 않고는 미국 여행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공연이 언론에 보도될 때쯤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번의 매우 특별한 출연에 대한 확답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카터 대통령 및 백악관 방문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짐 톰슨(Jim Thompson) 주지사와 그의 직원들을 위한 공연, 그리고 게이더 트리오(Gaiter Trio)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신시내티에서의 찬양 축제입니다.
간략하게, 이들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일리노이, 미네소타, 아이오와, 위스콘신
· 9월: 미시건, 오하이오, 캐나다
· 10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 워싱턴 D.C.,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 11월: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 12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후원자 및 기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 우편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컴패션의 약속의 어린이들(Compassion Children of Promise)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 사역을 놓치지 않은 것에 기쁠 것이며,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오지 못한 것에 아쉬울 것입니다.
15,000마일(약 24,140킬로)을 여행하며 총 102회의 공연을 하는 우리 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사용하여 보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이들의 레코드 음반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컴패션의 "약속의 어린이들(Children of Promise)"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으로 33.3분 분량의 스테레오 레코드 앨범을 기획하여 “한국에서 온 사랑의 노래”의 대부분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음악은 이 공연을 위해 특별히 작곡되었으며, 모든 음악은 릭 파월(Rick Powell)이 편곡했습니다. 우리는 이 앨범이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즐거움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앨범을 주문하려면 아래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COMPASSION, INC
7774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약속의 어린이들(Children of Promise)이 부르는 "한국에서 온 사랑의 노래(A Song of Love from Korea)"를 _______ 장 보내 주십시오.

· 레코드 (6달러)
· 테이프 (7달러)
· 카세트 (7달러)

수표 _______ 달러를 동봉합니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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